
동네방네 알림판(2016.12.6~12.19)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널리 알리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
세요.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
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2016 인천청년예술제 <올게이츠 All Gates>
공연,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천청년예술인들의 난장이 최초의 서구식 호텔과 커피, 최초의 우체국,
제물포구락부, 차이나타운과 일본식 주택거리가 있는 인천 중구에서 벌어진다. 청년작가들의 등장을 응원했던 ‘바로
그 지원’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 ‘바로 그 시장’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12.10(금)부터 12.18(일)
까지 8일간 열리는 이 예술제는 12.10(토) 오후 5시에 오픈한다. 앤드시어터의 본격판매연극, 안무가 최명현
의 퍼포먼스, 작가 웁쓰양의 퍼포먼스 작업, 몬스터레코드가 진행하는 라이브공연 등의 행사와 북 아카이브, 라운드
테이블 등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 페이지 : www.facebook.com/allgates2016

미림극장 송년특별공연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공간, 추억극장 미림에서 송년 특별공연으로 <2016 죽지도 않고 또 왔네~>를 준비했다.
이진아 배우의 1인극에 해금(허시라), 가야금(윤혜진), 장구(길솔지) 연주가 더해져 신명나는 유랑극으로 재탄생
한 극이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국악의 가락과 장단에 맞춰 유쾌한 시간으로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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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2월 16일(금) 16:30부터 진행되며, 이후 관객들과 조촐한 뒷풀이도 열린다. 미림
극장은 동인천역 4번 출구 배다리 방향에 위치해 있다.
☞ 문의 032-764-8880

북콘서트, 북덕북덕 <종이배 타고 떠나는 인천 섬 여행>
인천문화재단이 ‘북콘서트 : 북덕북덕 <종이배 타고 떠나는 인천 섬 여
행>’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6 문화전문인력
기획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12월 16일(금)에 선착순 예약자
30명을 대상으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자료실에서 무료로 열린다. ‘섬
순례자’ 강제윤 작가의 『당신에게, 섬』책을 중심으로 10년 간 400여
개의 섬을 답사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섬 택리지』,
『바다의 황금시대 파시』등 다수의 섬 관련 책을 펴낸 강 작가는 이번 콘서
트를 통해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의 섬들을 이야기하며, ‘섬’이라는 생태자원
을 하나씩 펼쳐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제윤 작가의 섬 이야기와 더
불어, ‘블루스 디바’ 강허달림과 포크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함께 공연한다.

☞ 북콘서트 ‘종이배 타고 떠나는 인천 섬 여행’ 온라인 신청
  
  

작가 P의 (재)구성전(12.3~12.22)
인천아트플랫폼 5기 입주작가인 진나래의 개인전 <작가 P의 (재)구성>이 인천아트플랫폼 G1갤러리에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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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일(토)부터 22일(목)까지 열린다. 전시장을 방문하는 작가들, 관람객들과 함께 가상의 작가 P를 (재)구성
하게 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며, 전시가 끝나는 12월 22일(목) 오후 6시에는 클로징토크
행사도 마련된다. 이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들려주는 연극 벽오금학도(12.7~12.11)
음악·춤·과학기술이 조화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미술·무용·음악 등 다양
한 장르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작가 그룹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는 12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오후 4시에 ‘들려주는 연극 벽오금학도’를
공연한다.
‘벽오금학도’는 소설가 이외수가 발표해 120만 부가 판매됐던 베스트셀러
소설로, 들려주는 연극 벽오금학도는 라이브 연주와 무용, 홀로그램과 착시
영상 등의 과학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낭독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원작에 등장하는 환상의 배경과 1940~1980년을 아우르는 격변기 대한민
국의 사회를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즉각적이면서 공감각적인 체험을 선사하는
‘쇼케이스’ 성격의 공연이다. 공연은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열린다.

☞ 문의 070-8748-5398


